
선택의 문제 ❧

앙드레 지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하려면 선택하려는 그 하나만을 볼 것이 아니라 선택에서 제외되는" ,

나머지를 살펴야 한다."

세계적인 테너 가수인 파바로티는 어릴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빵장수를,

하던 아버지는 아들의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청년기를 거치면서 파바로티의 관심은 오히려 교육에 쏠려서 대학에서도 교육을 전

공하게 됐습니다.

졸업 때가 가까워지자 파바로티는 진로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내심 성악과 교육을 동시에 붙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파바로티 방에 들어가서 방 안에 의자 두 개를 멀리 떼어놓은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의자에 앉으려면 너는 반드시 한 의자를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 ,

은 네 자신이 해야 한다."

결국 청년 파바로티는 심사숙고한 끝에 성악을 선택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신앙 역시도 선택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선택입니다.

대충 주일만 지키는 크리스천이 될지 아니면 매일의 삶 속에서,

진실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지 이것도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전반에 걸쳐서 적용을 할지 아니면 필요할 때만 적용을 할지 이,

것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결정을 해야 할 선택입니다.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이재철< / >

여러분의 가장 깊은 한숨을 아시는 그분을 만나십시오 더 깊은 묵상 제공..... .❦ ⌜ ⌟


